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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통령힐링명소…그대도기운받아가소

장태산자연휴양림에도착해처음으로마주하는호수.

대전8경 장태산자연휴양림

대전

장태산자연휴양림입구에위치한생태연못.

원시림같은메타세콰이아산책길

하늘을나는듯한스카이웨이

생태연못 전망대 삼림욕장…

숲속의집서하룻밤 힐링절로

누군가말했다.가을에나무가붉게물

드는이유는한여름쪽빛을뽐내다푸르

름을하나둘떨구고가지만앙상하게남

을모습을부끄러워하기때문이라고.다

가오는 가을 그 부끄럼마저 아름다울

산,대전8경중하나인장태산자연휴양림이있다.

대전시내에서남쪽으로차를타고30분을달리면이름모

를산들사이로낮지만웅장한장태산이얼굴을드러낸다.

충남계룡출신의고(故) 임창봉씨가조성했으며대전

시가2002년매입해시유지로운영하고있다.전국최초민

간조성휴양림,국내유일이메타세콰이아숲등여러수식

어로표현되는장태산은얼마전문재인대통령내외의휴

가지로이름을알렸다.지난여름지친몸과마음을달랠필

요가있는이들에게장태산자연휴양림을추천한다.

◇메타세콰이아산책길

정문안내소를지나자마자마주하는풍경은이곳에도착

하기전알고있던기존의숲과사뭇다르게느껴진다.

인공림이지만하늘에닿을듯솟아있는메타세콰이아나

무기둥을보고있으면마치원시림에들어와있는것같은

착각을하게만든다. 메타세콰이아나무를가로수삼아걷

다가마주치는생태연못은장태산의웅장함을그대로담고

있다.

연못사이를지나넓은하늘을거의다덮도록우거진울

창한 나무 사이로 거닐다보면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모여

있는삼림욕장이나타난다. 삼림욕장곳곳에는원목평상

이설치돼있어지나가는이들을붙잡아눌러앉게만든다.

평상에앉거나누워서메타세콰이아나무천장을올려다

보면틈새로새어나오는햇빛이따뜻함으로얼굴을간질인

다. 잠시만누워있어도나무가내뿜는피톤치드를가슴깊

이느낄수있다.

◇숲속어드벤처

관리사무소뒤를돌아고개를들면시선이하늘에닿기

전숲속어드벤처를먼저마주한다. 점점 높아지는나무기

둥을눈으로더듬으며길을따라올라가면마치계단을밟

고하늘위에오른것같다.

창공의시원함도잠시, 눈앞에는나무기둥사이로스카

이웨이가자리잡고있다. 가을나무가내뿜는기운때문인

지서늘함을느끼며걷다보면한여름답답했던가슴이시

원해진다.

스카이웨이끝자락에다다르면메타세콰이아나무를넘

어하늘에닿은스카이타워가있다.

두근대는가슴을부여잡고올라정상을마주하는순간,

나무 아래에있을땐보지못했던메타세콰이아나뭇잎이

그리는물결과청명한하늘이맞닿아장관을연출한다.

의자에걸터앉아눈앞에펼쳐진풍경을감상하고있으면

올라올때의서늘했던가슴은잊은채넋을놓기십상이다.

◇전망대

대통령내외를따라똑같은포즈로사진을찍으며산책

길을걷다보면울창한나무가덮고있던하늘이비로소드

러난다.

장태산중턱에위치한이곳전망대에서는장태산과이웃

한안평산과그모습을담은장안저수지를한눈에굽어볼

수있다.

조금씩붉게물들어가는, 겹겹이내려앉은산들은병풍

에담아가고싶을정도로수려한자태를자랑한다. 전망대

에서눈으로찍은사진은시원한가을숲의절정을느낄수

있는순간이다.

◇숲속의집

메타세콰이아산책길과전망대를거닐고도아쉬움을느낀

다면산책길남쪽끝자락에위치한숲속의집을추천한다.

세콰이아집, 참나무집, 소나무집등나무이름을빌려와

지어진펜션에서바라본숲속의풍경은도시생활에지친몸

과마음을편안히누일수있게만든다. 숲속에서의하룻밤

을청하는이들은오감을통해숲과자연을좀더가까이에서

느끼며일상생활을다시살아갈힘을얻고돌아갈수있다.

이밖에도산림문화휴양관,야영장등에서하루최대136

명이있는그대로의장태산을가슴에품을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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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하늘에닿을듯솟아있는메타세콰이아

나무를가로수삼아거닐수있는산책로.

▶메타세콰이아나무기둥사이스카이웨

이를걸으면마치하늘을나는듯한기분을

느낄수있다.


